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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2002년 4월 25일 목요일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감리사 중역들을 청중으로 하여 열리게 될 특강을 위해 모트 맥도널드사의 클라이브 가넷씨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This paper has been prepared by Clive Garnett of Mott MacDonald for a talk to be given to senior engineers at the Korea Construction Consulting Engineers Association on Thursday 25 April 2002.

	가넷씨는 24년간 모트 맥도널드에서 근무해 오고 있으며 영국 국내 및 국외 여러나라의 토목 및 구조 시공 감리 계약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가양대교 건설공사의 감리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Mr Garnett has worked for Mott MacDonald for 24 years and has wide experience of civil and structural construction supervision contracts both in the UK and overseas.  He is currently Mott MacDonald’s Project Manager on the Kayang Bridge Project.

	서문
	Introduction

	지난 수년간 본인의 동료들과 본인은 자주 한국내 건설공사 감리 용역과 해외 감리용역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는 언제나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업무 내용이 한국내 다른 건설공사의 전형이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은 한국의 실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경험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Over the years my foreign colleagues and I have often been asked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pervision of a Korea construction project and those overseas.  This has always been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because of our relatively limited experience of Korean practice and the particular experience we have gained on our supervision contract may also not be typical of other projects in Korea.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과 관찰한 바를 함께 모아 글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비평적인 어조로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은 다른 사람의 견해가 어떤 것을 변화 시키거나 개선 시키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영국내 실례들에 대한 한국 기술자들의 견해도 비슷한 만큼 중요한 점들을 강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evertheless, I have tried to collate my thoughts and have put some of my observations into writing.  I do not intend to be critical, however, another man’s view may often help in highlighting ways to change or improve something.  I am certain a Korean engineer’s review our practice in the UK would highlight a similar number of points.

	여기서는 본인이 관찰한 바를 10개 분야로 집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I have decided to concentrate my observations on just 10 areas:-

	(1)
계약
(2)
문서
(3)
작업 능력
(4)
공정 관리
(5)
재정 관리
(6)
시공계획서
(7)
검측
(8)
감리단 직원 배치
(9)
감리 계약
(10)
계약 완료
	(1)
The Contract
(2)
The Documentation
(3)
The Workforce
(4)
Progress Control
(5)
Financial Control
(6)
Procedures
(7)
Inspections
(8)
Supervisor’s Site Staff
(9)
Supervisor’s Contract
(10)
Contract Completion

	1. 계약
	1. The Contract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건설공사 계약과 대부분의 국제적인 계약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에 대해 시공자가 클레임을 거의 혹은 아예 제기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In my experience I would say that the single biggest difference between a Korean construction contract and most international contracts is that there appear to be little or no claims by the contractor against the contract.

	물론 두 가지 종류의 클레임이 있습니다. – 하나는 추가 비용에 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 시간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There are of course two types of claims – (i) a claim for additional payment and (ii) a claim for additional time.

	(1) 재정적인 클레임 제기: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입찰 과정은 더욱 경쟁적으로 변할 것이고 시공자의 이익 마진은 줄어 들게 될 것입니다. 개별 계약 책임자들은 재정적인 면을 더욱 잘 파악해야 할 것이며 주주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클레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i) Concerning financial claims.  I predi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client will change.  The tendering process will become more competitive and the contractor’s profit margins will shrink.  Individual contract managers will be more financially aware and they will have to answer to their shareholders.  Claims will be inevitable.

	(2) 추가 시간에 대한 클레임 제기: 앞으로 발주자는 공사를 제때에 완료할 것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공자에게 압력이 가해지게 될 것이며 시공자는 맞서 싸우게 될 것 입니다. 추가 시간에 대한 클레임이나 공기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 입니다. 공기 연장이 블가능 하다면 시공자는 공사를 가속화 시키는데 소요될 추가 비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ii) Concerning claims for addition time.  At some time in the future clients will be forced to put more emphasis on completing their projects on time.  The pressure will be on the contractor and he will need to fight back.  Claims for additional time and an extension completion date will be an inevitable result.  If no extension is possible then the contractor will pressure for additional payment to accelerate the works.

	말할 필요도 없이 감리원은 아주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Needless to say the supervisor will be left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2. 문서
	2. The Documentation

	공사 계약을 형성하는 문서는 보통 예를 들어 (1) 계약 조건, (2) 도면, (3) 시방서, (4) 수량산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설 시방서에 국한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cumentation forming the construction contract would normally consist of, for instance, (i) the conditions of contract, (ii) the drawings, (iii) the specifications and (iv) the bill of quantities.  These observations here are limited to the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설 시방서는 계약 서류의 주요한 부분 입니다. 그러나 문서가 매우 빈약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should form a major part of the contract documentation.  However this appears to be a very weak set of documents.

	본인은 훨씬 더 관련이 있고 유용한 건설 시방서에 익숙합니다.
	I am used to the construction specification being a much more relevant and useful document.

	해외에서 발주자는 대개 사무실에서 수행되는 보통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일련의 시방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추가 시방서를 작성 혹은 표준 시방서 수정을 요청 받을 뿐입니다.
	Client’s overseas normally have a very comprehensive set of specification documents to cover all the work normally undertaken by his office.  The Designer would only be asked at the design stage to prepare additional specifications or amendment to the standard specification.

	발주자는 현장에서 수행될 작업에 더 적합하도록 발주자의 표준 시방서 조항을 분명히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들로부터 전문가 그룹 - 예를 들면 아카데미, 설계자, 시공자, 제작자, 전문 시공자, 감리원 등 – 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Clients here clearly need to review and revise their standard specification clauses to see if they can be more relevant to the work carried out at site.  This needs input from specialist group of all concerned parties – ie. academics, designers, contractors, manufacturers, specialist contractors and supervisors.

	계약 기간 중에 품질 및 안전분야 감사 및 기술 분야 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 대개 훌륭한 현장 사례들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발주자가 향후 계약을 위해서 시방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의 시방서를 검토할 수 있다면 이는 타당해 보일 것입니다.
	We have noted that during the course of our contract there have been many quality/safety audits and technical audits.  These audits have usually highlighted what is considered good site practice.  It would seem appropriate if the client could also review his existing specifications clauses to see if there needs to be any revisions for future contracts.

	3. 시공사 조직
	3. The Workforce

	공동 사업체
	The Joint Venture

	3개 회사가 하나의 건설 공사 계약에 입찰하기 위해 함께 합작하는 것은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낙찰 그룹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조인트 벤처(공동 사업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해하는 국내에서의 조인트 벤처와 해외에서 경험한 조인트 벤처는 아주 크게 다릅니다. 
	I understand that it is normal for, say, three contractors to get together to bid for a construction contract.  The successful group forms a “joint venture” to carry out the project.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what I understand to be a joint venture in Korea and what I have experienced overseas.

	국내에서는 주 계약자가 주도하는 현장 작업에 대해 조인트 벤처 파트너들 사이의 계약이 아주 헐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가까운 홍콩을 보더라도 조인트 벤처는 조인트 벤처 파트너에 의해 단지 그 공사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하나의 독립적인 회사입니다. 각 조인트 벤처 파트너는 자본을 그 조인트 벤처 회사에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합니다. 조인트 벤처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은 모회사에 의해 보증 됩니다. 이 회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해산 됩니다.
	In Korea the arrangement appears to be a loose agreement between the joint venture partners with the work on site lead by the prime contractor.  Overseas, or in HK at least, the joint venture was a separate company set up by the joint venture partners solely to carry out the work.  Each joint venture partner puts capital into the company and shares the profits.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joint venture company is guaranteed by the parent companies.  The company is wound up when the project is completed.

	주 계약자
	The Main Contractor

	해외 계약의 시공자들은 처음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나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팀을 제공하는 시공 관리 회사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시공은 독립적인 전문 시공 회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Overseas contractors are becoming more like construction management companies providing first the financial backing for the project and then later the management team to carry out the work at site.  The actual construction work is be carried out by separate specialist construction companies.

	한국에서의 시공 계약자는 이런 건설공사 계약 모델을 향해 변해가고 있습니다.
	Contractors in Korea seem to be moving towards this construction contract model.

	하도급업자
	The Subcontractors

	점점 더 많은 공사가 하도급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It seems to be inevitable that more and more of the construction work is carried out by subcontractors.

	그러므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들은 그들이 하는 작업이 나머지 다른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주 시공자가 이 공사를 주의깊게 계획하고 감독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It is therefore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is work is carefully planned and supervised by the main contractor, as the engineers from the subcontractor may not be aware of the effect their work has on the rest of the work.

	하도급업자는 자신들의 작업 공사 진도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업자는 자체적으로 공정표를 제출하지만 공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손실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투입하도록 요청받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It appears to me that the subcontractor controls the progress of his own work.  He prepares his own programme but when he falls behind he is never required to provide additional resources to regain lost time.

	시공자 직원 배치
	The Contractor’s Site Staff

	시공사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맡는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업자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시방서 및 공정표 기준이 다 만족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자들에게 필요한 상황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I consider that the role undertaken by the contractor’s engineers on site needs to be strengthened.  Too much is power is given to the subcontractor.  The site engineers must be given the statu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design, specification and the programme are met.

	주 시공자는 이 하도급업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작업 지식을 가진 현장 직원을 충분히 보유해야 합니다. 감리단의 현장 직원이 이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The main contractor should have sufficient site staff with an overall knowledge of the works to monitor the work being carried out by these subcontractors.  This work must not be done by the supervisor’s site staff

	4. 공정 관리
	4. Progress Control

	CPM 공정표
	CPM Programmes

	발주자가 공사를 특정 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공사 공정표를 더욱 더 강조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If the client considers that it is important that the project to be completed by a certain date then much more emphasis needs to be placed on the construction programme.

	외국 기술자들은 아주 많은 공종을 포함하는 CPM (최장경로) 공정표를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We are used to the CPM (Critical Path Method) programme to be made up of very many more items.

	공사 진도 관찰
	Monitoring Progress

	공정표는 정적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공종에 대한 공정을 관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입니다.
	A programme must not be a static document.  It is essential that the progress on each activity is monitored.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요 공종에 대한 독립적인 공정표가 있어야 하고 관련된 기술자들은 규칙적으로 공사 진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을 주 시공 공정에 다시 반영하여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To be effective every major activity needs a separate programme and the engineers involved need to regularly assess the progress.  These figures then need to be fed back into the main construction programme and their effect analysed.

	감리단에게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이미 주어진 반면 자원은 제공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e burden is already on the supervisor to carry out this work though the resources may not be.

	5. 재정적 관리
	5. Financial Control

	공사예정공정표
	Payment Schedule Programme

	계약 초기 또는 계약에 신규 설계변경 목록이 추가되는 경우 시공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합니다.
	At the start of the contract and when a new Design Change List is added to the contract the contractor prepares a Payment Schedule Programme.   

	이것은 CPM 공정표에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문서가 시공사 조직내의 완전히 다른 팀에 의해 작성된 분리된 문서인 것 같습니다.
	It is essential that this is tied into the CPM programme.  My impression is that the two are very separate documents prepared by separate teams within the contractor’s organisation.

	예산 문제
	Budget Restrictions

	대부분의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자의 예산이 시공자에게는 통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주자에게는 시공자의 매월 기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On most overseas projects the client’s budget would normally be of no consequence to either the contractor.  It would be the clien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he has sufficient funds to meet the contractor’s monthly payment request.

	시공자에게 특별한 예산에 맞게 공정표를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변경으로 사료되며 시공자는 계약 하에 보상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To impose a programme on the contractor in order to keep within a particular budget would be considered as a variation to the contract and the contractor should be allowed to make a claim for compensation under the contract.

	발주자가 그 비용을 감시해야 한다면 시공자의 예산집행계획을 합의된 건설 공정표에 보다 가깝게 작성하도록 요청해야만 합니다.
	If the Client needs to monitor the expenditure then he must request that the Contractor’s budget schedule follows more closely the agreed construction programme.

	6. 시공자의 시공계획서
	6. Contractor’s Procedures

	품질 및 안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방법은 수행할 작업을 적절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lot of importance is put on quality and safety. One of the main ways to achieve this is by adequate planning and preparation of the work to be carried out.  We consider that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preparation and use of procedures. 

	용의주도하게 잘 작성된 시공계획서는 공사에 필수적입니다. 시공자는 각 공종에 대해 상세하게 시공방법을 서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시공자가 공사의 각 구성 요소를 정확히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만약  올바르게 시공된다면 각 작업은 적절히 여러모로 잘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Well thought out work procedures are essential.  The Contractor must submit a detailed method statement for each activity.  This will set out precisely how he is going to construct each element of the Works.  If this is carried out correctly then each task will be properly thought through.

	시공계획서는 시공사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계획서는 시공자의 “최선의 실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The procedures become the contractor’s way of ensur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 works.  They demonstrate his “best practice”.

	시공계획서는 현장의 특수한 조건에 맞게 맞춤식으로 짜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성 및 검토해야 합니다.
	Sufficient time must be allowed for the preparation and the review of procedures so that they can be tailored to suit the particular conditions on the site.

	시공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i) 현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ii) 자원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iii) 시공자에게 의지를 준다,
(iv) 감리단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v) 시방 기준에 맞도록 고려된 것이다,
(vi) 시공사 직원과 감리단 직원이 품질 및 안전 검토 시 사용 가능하다.
	The benefits are that these procedures:-
(i) take full account of the site conditions,
(ii) ensure that adequate resources are made available,
(iii) give the Contractors intentions,
(iv) are pre-agreed with the consultant,
(v) ensure that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and
(vi) can be used by the contractor’s staff and the consultant’s staff for checking quality and safety.

	훌륭한 시공 공정표와 마찬가지로 시공계획서도 정적인 문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피드백(의견 반영하여 수정)이 요구됩니다. 시공자는 시공 시 얻어진 자료에 비추어 시공 계획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Just like a good construction programme a procedure should not be a static document.  Feedback is needed.  The contractor may need to amend their procedure in the light of information gain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work.

	7. 감리원의 검측
	7. Supervisor’s Inspections

	다음은 감리단의 현장 직원이 수행하는 검측, 통제, 기록 문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3가지 문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The next process to discuss are the inspections, control and record documents carried out by the Supervisor’s site staff.  I have highlighted three documents:-

	RFI – 검측 요청서
NCR – 불일치 보고서
FCR – 현장 변경 요청서
	RFI – the Application for Inspection
NCR – the Non Conformance Report
FCR – the Field Change Request

	검측 요청서
	Request for Inspections

	본 현장에서 우리 감리원들은 수천번의 검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작업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On our project my engineers have carried out many thousand inspections.  The system is time consuming but is an essential method of controll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 works.

	영국에서는 공사의 각 항목에 부재번호와 이름을 기록하는 실명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는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 개인보다는 관련된 회사에 더 중점을 둡니다.
	The “real name” system of recording names and IDs for each item of work would be very difficult to establish and run in the UK.  In the UK the emphasis would be placed more on the company’s involved rather than the individual workers carrying out the work.

	불일치 보고서
	Non Conformance Reports

	최대한 주의 깊게 계획한 작업일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문제들을 기록하고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Even the most carefully planned work may result in problems.  We think the correct approach is to record these problems when they occur and set in motion the actions required to correct them and ensure that similar problems do not occur in future.

	첫째로 문제가 있음에 분명히 동의를 해야 하고 (문제를 인지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시공자와 동의가 이루어진 후 감리원과 시공자가 기록 문서에 서명합니다.
	Firstly it must be agreed whether a problem exists then the extent of the problem should be agreed with the contractor and the record signed by the consultant and the contractor.

	그리고 나서는 별개의 예로써 시공사 기술자는 문제를 검토하고 보수 대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한지 보기 위해 시공계획서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Then as a separate exercise the contractor’s engineers should review the problem and propose remedial measures and also review the procedure to see if they need to be amend in order to prevent further similar problems occurring.

	다시 이와는 별개의 과정으로써 감리단이 이를 관찰하고 보수 작업 및 향후 시공계획서 수정에 동의 해야 합니다.
	Again as a separate process the consultant should view this and agree to the remedial works and the amendment to future procedures.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 공사가 시공자에게 감리원이 발부한 불일치 보고서 건수로 평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국은 불일치 보고서에 붙여진 “오점”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문제란 것은 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대개는 언제나 수용 가능한 해결방법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he positive aspect of this process is understood.  We found however that projects were being evaluated on the number of “NCRs” issued by the supervisor to the contractor.  We believe that the “stigma” attached to Non Conformance Reports needs to be re-assessed by those in authority.  In my opinion a problem is only a problem if no solution is available.  I have found that in engineering there is usually always some acceptable solution available.

	현장 변경 요청서
	Field Change Requests

	수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제도는 “현장변경요청서” 제도 입니다. 아마도 강재공 공사에 가장 적합 하다고 생각됩니다.
	A useful system worth establishing is a system of “Field Change Requests”.  This is perhaps most relevant on steelwork projects.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요구됩니다. 시공자 및 감리단의 현장 직원 수가 제한적이면 첫번째로 어려움을 겪는 작업 중 하나가 될 것 입니다.
	This requires a lot of manpower to operate efficiently.  If the number of the contractor’s and supervisor’s site staff is limited then this may be one of the first operations to suffer.

	준공도면 작성 시 현장변경요청서 기록을 변경 근거로써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The preparation of the as built drawings would then use these Field Change Requests records as the basis for the changes.

	8. 감리단 현장 직원
	8. Supervisor’s Site Staff

	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감리원이 따라야 할 절차 및 매우 철저하고 포괄적인 조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감리원의 막중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직원 배치 기준을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Korean Construction Supervision Guidelines give a very thorough and comprehensive list of actions and procedures to be followed by the supervisor.  This puts a huge responsibility on the supervisor.  The thing that appears to be missing though is the level of staffing on site to fulfil all these responsibilities.

	감리원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려면 감리단은 계약 행정 관리, 기록 관리, 시공자 작업 검토 및 승인, 작업 구성 요소의 각 단계에서의 상세 검측 등을 수행할 충분한 인원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To fully discharge his responsibilities the supervisor must have enough staff on site to administer the Contract, to maintain records, to review and agree contractor’s operations and to undertake detailed inspections at each stage of the work element.

	감리원은 단체로 이런 모든 책임 사항들을 평가하고 이런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현장 직원 수를 계산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감리단의 현장 직원 수를 축소할 경우 감리원 단체는 불만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체 행동은 감리원의 지위를 강화 시켜줄 것입니다.
	Supervisors as a group need to assess all these responsibilities and then calculate the typically number of site staff they require to fulfil this work.  If their clients then reduce their site staff then they must complain.  Acting as a group would strengthen their position.

	현재 한국에서는 건설 산업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벌점제도를 증가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장 기술자의 자질과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마도 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것 입니다.
	At the moment the solution to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eems to be to increase the penalties on those who are willing to work.  Perhaps the better solution is to increase the number and the quality of the site staff.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재차 지불하는 것 보다 이익이 될 것 입니다. 발주자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장 기술자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할 것 입니다.
	This, of course, will cost more in the short term but there will be long term benefits which will should more than repay the additional costs.  Clients must appreciate this and allow a larger budget for site staff.

	9. 감리 계약
	9. Supervisor’s Contract

	어떤 회사든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잘 운영되지 않는 회사는 도산하게 될 것이고 너무 잘 운영되는 회사도 자칫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직업 번창이 우선은 필수적입니다.
	Any company must make a money to survive.  A badly run company will go bankrupt but so too will a well run company if their expense exceed their income.  It is essential that the engineering profession prospers.

	감리 기술자는 계약이 이익을 줄 것인지 혹은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위험 부담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주자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좀 더 계약적인 접근(계약서나 시방서에 수행할 모든 업무가 기록 되도록) 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Supervisors will have to review their contract to see where the profits or losses are and to see where the risks are.  There will be a move towards a more contractual approach which may initially not please their clients.

	그러나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훌륭한 직원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뛰어난 직원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 및 설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발주자에게 보다 나은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owever, a profitable company can retain their good staff and can attract new good staff.  They can also invest in training and equipment.  As a result they will be able to provide a better service to their clients.

	뿐만 아니라, 감리 계약은 법적으로 시공계약의 공사 진도를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공계약의 공사 진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감리 계약을 잘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In addition, as the supervision contract must by law follow the progress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it is important therefore that the supervisor is not penalised by the progress on the construction contact.  There must be a system to allow his contract to be reviewed so that losses can be avoided.

	10. 공사의 완료
	10. Project Completion

	마지막으로 계약의 준공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Finally let me discuss the completion of the contract.

	영국에는 “실질적 준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는 때에 모두가 동의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In the UK we have the concept of “substantial completion”. A project can be agreed to be substantially complete when the majority of the work is complete.

	예를 들면 교량 공사에서 발주자가 교량을 개통하길 원하면 그 공사는 교량이 대중에 개통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날 시공사로부터 발주자에게 공사 현장에 대한 책임 및 교량이 인수 인계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발주자가 교량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교량의 보험 책임도 발주자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량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의 책임도 발주자(혹은 유지 관리 부서)가 맡게 됩니다. 
	For instance on a bridge project if the client wishes to open the bridge to traffic then the project will be deemed to be substantially complete just prior to the bridge being opened to the public.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bridge transfers from the contractor to the client on this day.  The client become the owner of the bridge and, for instance, the client takes over the responsibly for insurance of the bridge.  In addition everything to do with the running of the bridge become the responsibility of the client (or his maintenance department)

	완료되지 않은 작업은 “미결 작업”이 되고 일상적인 조건 하에서 소소한 잔여 작업이 수행될 것 입니다. 미결 작업 목록은 시공 감독자에 의해 작성될 것이고 인수 인계에 앞서 시공자와 발주자가 이를 합의하게 됩니다. 시공자는 보통 모든 미결 작업을 적어도 1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모두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The work that is not complete becomes the “outstanding work”.  Under normal conditions there will only be minor works remaining.  A list of outstanding works will be drawn up by the construction supervisor and agreed with the contractor and the client prior to the handover.  The contractor is usually required to complete all the outstanding work as quickly as possible but at least within one year.

	복합적인 건설 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최종 인수 인계 전에 공사의 일부 구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추가적인 주요 날짜를 정하여 포함시키고 이 구간을 검토 후 인수 인계 전에 미결 작업을 평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On a complex project the client may require the use of some section of the works ahead of the final handover.  The contract would specify these addition key dates and these sections would be reviewed and the outstanding works assessed before handover.

	결과적으로 이는 발주자가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자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완료되면 (혹은 실질적으로 완료되면)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게 발주자에게 인도됩니다. 그 이후부터 전체 작업 뿐 아니라 미결 작업도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 유지 관리 기간 내에 완료될 것입니다.
	The result is system where the emphasis is put on what the client wants.  Initi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project on time.  When these works are complete (or substantially complete) they are handed over to the client for his use.  The focus from then on is not the whole works but only the outstanding works and these are completed during the maintenance period.

	다시 독립적인 사례로써 최종 재정 구좌는 시공자가 준비하였고 감리원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서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시간 및 자원이 소용되지만 대개는 1년 이내에 완료되고 있습니다.
	Again as a separate exercise the final financial accounts are prepared by the contractor, reviewed by the supervisor and the client and finally signed-off.  All this takes time and resources but it is usually completed within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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